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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4. 21.(월) 08:00 배포 2025. 4. 21.(월) 08:00

27개 지역 ‘관광두레’에 함께할 주민사업체 찾아요
- 4. 21~5. 22. 창업 또는 경영 개선 희망 주민사업체 공모, 40개 내외 선정
- 최장 5년간 교육, 컨설팅, 시범 사업 등 맞춤형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4월 21일(월)부터 5월 22일(목)까지 2025년 

‘관광두레’에 참여할 신규 주민사업체를 공모한다.

 ’25년 신규사업 지역 5곳 포함해 총 27개 지역에서 40개 내외 선정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2024년까지 

총 142개 지역에서 953개의 주민사업체를 지원했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난 1월에 선정된 ‘관광두레’ 신규 지역 5곳과 기존 

사업지역 중 22곳에서 관광 분야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창업 후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체로서 지역 주민 3인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찾는다.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40개 내외의 주민사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구분 관광두레 사업지역 

신규(5개 지역) ▴경기(여주), ▴강원(태백), ▴충남(당진), ▴전북(정읍), ▴경남(함양)

기존(22개 지역)

▴부산(부산진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인천(중구, 동구, 

미추홀구), ▴광주(남구, 북구), ▴울산(동구), ▴경기(남양주), 

▴강원(영월), ▴충북(보은), ▴충남(금산), ▴전남(화순, 진도), ▴경북

(의성, 영양, 청도, 칠곡), ▴경남(밀양, 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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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사업체, 최대 5년간 1억 1천만 원 내에서 창업과 성장 체계적 지원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로 선정되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1억 1천만 원 내에서 교육, 견학, 컨설팅(창업‧경영, 

상품․메뉴 개발, 디자인, 홍보․마케팅), 시범(파일럿) 사업, 법률/세무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주민사업체가 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하고 단계별로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과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관광두레 피디(지역 활동 전문가)가 밀착해 돕는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광두레 누리집(tourdure.visitkorea.or.kr/

home), 한국관광 산업 포털 ‘투어라즈’(touraz.kr),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공동체는 해당 지역의 

관광두레 피디와 사전 협의 후, 5월 22일(목) 오후 2시까지 관광두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사업 창업 

성장모델로서 지역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해왔다.”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뜨거운 열정과 숨은 역량을 지닌 많은 주민사업체가 

‘관광두레’와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5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모집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이영민 (044-203-2861)

<총괄> 관광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현자 (044-203-2867)

한국관광공사 책임자 파트장 김중택 (02-729-9586)

관광기업협력팀 담당자 전문위원 최유정 (02-729-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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